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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UNY에에에에 새새새새 의과대학의과대학의과대학의과대학 인가인가인가인가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Harlem의 도시 캠퍼스에 위치할 CUNY 의과대학의 

인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새 의과대학은 학문 집약적 의학 교육을 늘려 뉴욕주 전역의 

병원이 불충분한 커뮤니티를 위해 의사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Harlem 소재 CUNY 의과대학에 고용을 증대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연구 

및 학습 기회를 늘려, 우리의 차세대 의료인들이 뉴욕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신설 학교는 모든 뉴욕주민들을 위해 

의료 접근성을 증대하는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CUNY 의과대학은 South Bronx의 St. Barnabas Health System과 제휴하여 2016년에 첫 

입학생을 받을 것입니다. 
 
연방 교육부가 인정한 MD 학위를 위한 의학교육 프로그램 인가 기관인 

의학교육연락위원회가 학술 프로그램, 교수 시설 및 임상 파트너십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이 새 학교를 승인하였습니다. 
 
미국의과대학협회에 의하면 뉴욕주와 전국이 심각한 의사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의사 수요가 공급을 46,000 ~ 90,000명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치의의 

경우, 부족 의사는 12,500 ~ 31,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Kaiser Family 

Foundation의 연구에 의하면 뉴욕주는 주치의 니즈의 40%만 충족하는데, 이는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James B. Milliken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Cuomo 지사와 주 및 시의 

리더들께서 뉴욕주의 소수자들을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려는 CUNY의 역사적 

사명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신설 의과대학은 소수자들에게 실천의학을 

가르치는 리더로 인정을 받은 본 대학교의 자랑스러운 40년 생의학 프로그램의 

논리적으로 필요한 확장입니다. CUNY와 City College는 근 17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MD 학위를 수여할 것입니다.” 
 
Milliken 총장도 City College 학장 Lisa S. Coico, Dr. Maurizio Trevisan, MD, Sophie 

Davis 생의학교육대학의 학장과 그들의 팀에게 “CUNY의 City College 의과대학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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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Coico 학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ity College는 1847년에 창립된 이래 대학에 

다니지 못했을 뉴욕주민들을 위해 양질의 경제적인 교육을 제공해왔습니다. 신설되는 

City College의 CUNY 의과대학은 우리의 대담한 창립 사명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서 

소수자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우리 시와 주 전역의 서비스가 미흡한 커뮤니티들을 

위해 정성스러운 의사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특한 학술 프로그램은 봉사와 

사회 정의라는 기풍을 주입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주치의, 소아과의 또는 성형의로 

봉사하든지간에 모두 불우 커뮤니티를 섬기는 깊은 다짐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 Barnabas Hospital이 소속된 SBH Health System의 사장 겸 CEO인 Scott Cooper 

의학박사는 CCNY와의 제휴를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NY처럼 우리도 

불우 커뮤니티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적절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과 다짐으로 보건 불평등에 직면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이유가 충분합니다.”  
 
CUNY 의과대학은 6월 10일에 LCMD로부터 “인가 – 예비 지위”를 받았습니다. 예비 지위 

인가는 신설 의과대학을 위한 주요 이정표이며 집약적, 자발적, 동료 검토에 의거 해당 

프로그램이 확립된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품질 보증 프로세스의 

결과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또한 학교 및 프로그램의 개선도 조장합니다.  
 
70명으로 된 첫 번째 CUNY 의과대학 학급이 2016년 가을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 2000만 달러의 무이자 융자금을 거두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Charles B. Ra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NY 의과대학 설립으로 학교 

인근뿐만 아니라 시 전역의 주민들이 이제 1차 진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시 전역과 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이 의료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CUNY 의과대학으로 우리는 서비스가 미흡한 커뮤니티에 절실히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뉴욕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료 전문가 부족을 마감하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 Adriano Espailla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식 인가된 CUNY 

의과대학으로서 Sophie Davis School의 비준은 서비스가 미흡한 주 전역의 많은 

커뮤니티에서 유망 의료 경력을 추구하는 가장 야심찬 학생들을 위해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철저한 학술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우리가 주 전역의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될 길을 닦는 데 필요한 

실제 경험과 통합합니다.” 
 
주 하원의원 Keith L.T. Wrigh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CUNY 의과대학 출범으로 

학생들은 의학교육과 경력을 바로 여기 우리 뒤뜰에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골치 아픈 의료 전문가 부족을 해소하면서 필요한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고통을 겪는 우리 커뮤니티들을 위해 1차 의료 옵션을 개선합니다. 본인은 새 CUNY 

의과대학을 Harlem에 유치하여 기쁘며 우리 커뮤니티와 대학교 사이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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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Inez E. Dick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ophie Davis School이 CUNY 

의과대학으로 인가되어 서비스가 미흡한 커뮤니티의 환자들이 2016년 입학생들로 

시작하여 향토에서 양성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배출될 것임을 알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의과대학은 곤핍한 가족들에게 희망의 횃불일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예외적인 의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전문인 목표를 추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ity College 소재 CUNY 의과대학은 Sophie Davis 생의학교육 대학의 튼튼한 성취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1973년에 대학 후원자이자 동문인 Leonard 및 Sophie Davis의 

후한 지원으로 창립된 Sophie Davis School은 환자/의사 관계에 특별 초점을 둠으로써 

그 졸업생들은 전공과 관계 없이 환자를 독특한 환자 중심의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 

방식으로 대우합니다. 
 
Sophie Davis School은 대표성이 미흡한 소수자들에게 실천 의학을 교육하는 리더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Sophie Davis School에서 5년간의 교육 후 학생들은 마지막 

2년간의 임상 교육을 위해 다른 정식 인가된 의과대학으로 전학됩니다. 전학 자리 수요가 

증대하여 CUNY는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정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결정에 직면하였습니다. CUNY의 학생들과 그 졸업생에 의존하는 커뮤니티를 계속 

섬기기 위해 선택은 명확하였습니다. 지난 5년에 걸쳐 Sophie Davis School을 졸업한 

학생들 중 약 43%가 흑인 또는 라티노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흑인은 전국 의과대학 

졸업생의 6%를 차지합니다. 미국의과대학협회에 의하면 라티노는 전국 의과대학 

졸업생의 5%입니다.  
 
Sophie Davis School이 정식 인가된 CUNY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면 CUNY는 역량있고 

자상한 의사가 되는 독특한 의학 교육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뉴욕주의 시급한 의료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40여년 동안 학생들에게 개업 의학을 교육하면서 Sophie Davis School은 뉴욕주와 다른 

주들의 의과대학들과 제휴하여 미국에서 가장 독특한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더욱이 Sophie Davis 졸업생의 과반수는 뉴욕주에서 개업 면허를 받고, 다수가 1차 

의료에 종사하며, 대부분 의사 부족 지역에서 일하거나 서비스가 미흡한 환자층을 

섬기고 있습니다. CUNY 의과대학은 또한 학생들에게 의학 훈련과 함께 커리큘럼 통합 

수업 활동 및 체험 학습을 통한 조기 임상 경험을 제공하여 전국의 커뮤니티 케어의 

리더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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